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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 전후의 연구

흐름변화를파악하고자하였다. 법개정이연구흐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 2021년도서관법전부개정을기준점으로
활용하였다. 이를위해 2000년부터 2025년까지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게재된관련논문 265편을대상으로키워드
빈도분석, 키워드네트워크분석및시계열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서관지식정보취약계층연구는 ‘정보격차
및정보접근환경’, ‘도서관유형및이용자집단기반서비스’, ‘장애인및특정취약계층서비스’, ‘고령층및독서취약계층
서비스’ 등으로구성되었다. 또한, 2021년도서관법전부개정이후연구주제의뚜렷한변화및확대는확인되지않았다.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가 특정 대상에 집중되는 경향과 정책 변화 이후에도 연구 주제가 지속되는
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향후 다양한 취약계층을 반영한 연구의 확장과 디지털
및 인공지능 환경을 고려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n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in Korean librar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changes in research patterns before and after the 2021 revision of the Library
Act.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legislative revision on research trends, the 2021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Library Act was used as a reference point. To this end, a total of 265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from 2000 to 2025 were analyzed using keyword frequency analysis,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time-series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research on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in libraries can be categorized into “information divide and information access
environment,” “library types and user group-based services,”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pecific
disadvantaged groups,” and “services for older adults and reading-vulnerable populations.” In addition,
no significant changes or expansion in research topics were observed following the 2021 revision of the
Library Ac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tendency for research to
remain focused on specific groups and for research themes to persist despite policy changes. It also suggests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to expand its scope to include a wider range of disadvantaged groups and
to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nvironment.

키워드: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연구 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도서관법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Libraries, Research trends, Keyword network analysis, Library
Act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hsong01@mju.ac.kr / ISNI 0000 0005 0806 5623)
논문접수일자: 2026년 4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5월 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2): 149-174,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2.149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OPEN� ACCESS

http://www.nl.go.kr/isni/0000000508065623


15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60권 제2호 2026

1. 서 론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

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인 디지털 격

차(Digital divide)는 오래 전부터 중요한 사회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

지능(AI)의 확산으로 이러한 격차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더

욱커지고있다. 생성형AI에대한접근성과활

용 능력의 차이는 업무․학업 성과는 물론 일

상생활 전반의 기회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은오래전부터공공성과포용성을지

닌공적기관으로서 이용자에게자유로운정보

접근을 보장해 온 사회적 기관이다. 특히 도서

관은포용성을핵심가치로삼아모든이용자가

차별없이지식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지원해

왔다. 이와관련하여 미국도서관협회(ALA)는

도서관 이용자는 출신, 연령, 배경 또는 견해에

의해 거부되거나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원칙

을 천명하였다(ALA, 2006). 한국도서관협회

또한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지위등을이유로그이용을차별

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19). 윤희윤(2022a)은 공공도서관의 이념적

지주 중 하나를 ‘만인공개’라고 설명하면서 모

든 이용자의 차별 없는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

털 격차 및 정보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도서

관이 제공하는지원과 서비스의 중요성은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같은흐름속에서도서관법은지식정보

취약계층을 규정하고이들을 위한 도서관서비

스 제공을 도서관의 책무로 강조하고 있다. 특

히,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관련 규정이 총칙으로이동되면서 그

의미가 강조되었으며 2022년동법시행령전부

개정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범위가 다문화가

족,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확대되었다(도서

관법,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

령령 제33023호). 이처럼정책적으로 도서관의

지식정보취약계층 관련역할이강화되는 가운

데 현장 도서관은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학계도 도서관지식정보 취약계

층과 관련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도서관연구는일반적으로현장의실천적현

상을분석하거나 정책적 대안을제시하는 특성

을 지닌다. 따라서 관련 연구가 어떠한 도서관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어떤 취약계층

유형에집중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것은 실제

현장에서의서비스 수행 양상을심층적으로 이

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만, 도서관지식정보취약계층과관련한개

별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이를

종합적으로분석한연구 동향분석은 제한적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강인서, 김혜진,

2020; 고정현외, 2021; 노영희, 장로사, 2019).

특히,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확대하는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

으나, 이러한 변화가 학계 연구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충분한 분석

이이루어지지않았다. 일반적으로특정분야연

구의 흐름은 정책적 변화와 함께 하게 되는데,

연구는정책자체혹은정책의영향을받은현장

의 변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특

히, 선행연구(노영희, 장로사, 2019)에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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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의 정책적변화가 지식정보취약계층연구

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바있다. 따라서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지식정보 취약

계층관련내용이강화되면서연구자들역시관

련변화에주목하여연구의제를설정했을가능

성이있다. 그러나이와같은연구의제의변화

는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도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기별 분석

을 통해 2021년 12월 도서관법 전부개정에따

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범위의 확장이 관련 연

구 흐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도서관법이라는 제도적

환경 변화가 학술적 의제 설정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질문 1. 국내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

층 연구의 주요 주제와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질문 2. 국내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

층 연구는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전과 이

후에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정보 격차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식정보 취약계층 개념은 정보 격차 또는

디지털 격차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보

격차란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성

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능정

보화 기본법에따르면 정보 격차란 ‘사회적, 경

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

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것’을 의미한다(지능정보화 기본법, 법

률 제20672호). 도서관 분야에서도 정보 격차

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새로운정보기술에접근할수있는여건

(정보접근)과 정보기술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 가공, 처리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있는 환경(정보이용)이가능한자와 그렇지

못한자사이에서경제적, 사회적격차가심화되

는 현상’을 의미한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이와유사한개념인디지털격차는일반적으

로 ICT와인터넷활용능력의차이를의미하며,

이 차이는 사회적 기회와 정치참여 등 사회적

참여의격차로도확장될수있어중요성이인식

되고 있다. 디지털매체에 대한 접근(access to

digital media)이란 이용자가 기술을 자신의

삶에 수용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기술에대한동기와태도, 물리적접근, 디

지털 기술역량습득등을 포함하며 이 과정의

각단계마다격차가나타난다(Van Dijk, 2017).

이러한 논의를바탕으로 디지털 격차는 1차, 2

차, 3차로 나눠설명되는데 1차는 디지털 접근

성의 격차, 2차는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의 격

차, 3차는 학습및 생산성과 같은 활용 결과의

격차를 의미한다(Wei et al., 2011).

학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보 빈

곤(Information Poverty)’ 개념도 제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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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빈곤이란, 필수적인정보에대한접근성

부족을의미하며정보격차로인해발생하는빈

곤층의 박탈감과 결과를 보여준다(Al-Zaman,

2023). 최근엔지리적 여건이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시민들이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사

회에 온전히참여할 수 있는 정보 기술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디지털 형평성(digital equity)

이 논의되고 있다(ALA, 2023). 이외에도 지

식정보 취약계층 개념과 관련하여 디지털 불

평등(digital inequality), 디지털 배제(digital

exclusion), 디지털포용(digital inclusion) 등의

용어들이함께사용되고있다(고정현외, 2021).

이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사회적, 경

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

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 기회에서 상대

적으로 불리한계층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정의

할 수 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2001년

제정~2009년폐지)에따르면 ‘저소득자, 농어

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가 규정돼 있다(정보격차

해소에관한 법률, 법률제6795호). 정보격차해

소에관한법률이폐지된이후, 관련 정책과개

념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거쳐현행지능정보

화 기본법에 반영되었다(고정현 외, 2021).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 디지털격차, 정보빈곤등의논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이해

하고,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도서관 분야에서

이루어진관련연구의 동향을분석하고자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의 경우, 도서관 분야에서 논의되는 여러 지식

정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

다. 이에따라본연구는도서관과관련된지식

정보 취약계층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연구 등 도

서관과관련성이 있는것으로확인되는 지식정

보 취약계층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2.2 도서관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은 공공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으로 이용자누구나 자유롭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권리를갖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것

은 사서직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제시된다

(Gorman, 2015). UNESCO와 국제도서관협

회연맹(IFLA)은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연령,

배경,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지식 및 문화 접근권을 보장하는 지역

사회의 정보 거점이라고 정의하였다. 나아가

공공도서관은 디지털문해력 향상과평생 교육

을지원하며사회적포용과지속가능한발전을

이끄는 능동적 기관으로 명시되었으며(IFLA/

UNESCO, 2022),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

지털형평성을실행하는데있어가장핵심역할

을해야할기관으로제시되었다(ALA, 2023).

국내 도서관 분야에서도 정보 격차에 대한

관심은 정책과 현장 서비스 측면에서 꾸준히

이어져왔다. 정보격차해소지원및지식정보

취약계층 범위는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서관법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와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지원)에서 국

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

식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

를위해 관련 조치를취할것을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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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하여 자료,

프로그램, 편의시설 확충 등을 조치하여야 한

다. 현행도서관법및동법시행령에따르면장

애인, 수급권자, 농어촌주민,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고령층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포함

된다. 특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2021년 12

월 통과한 이후 2022년 12월 동법시행령에다

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추가되었다(도서

관법,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

령령 제33023호).

이와함께제4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

2028)에서는 핵심과제로 ‘사회적 포용을 실천

하는도서관서비스’를제시하고추진과제로 ‘지

식정보취약계층도서관서비스강화’를설정하

였다. 이 계획에서는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강

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국가도서관위원

회, 2024).

광역대표도서관인서울도서관은지식정보취

약계층을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으로 인하여 도서관 접근에 제약이 있는 계층

또는 지식정보에 접근․수용․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계층’이라고

규정하고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자치구대표도서관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지

원센터 기능을부여하여 지역구의 실태를조사

하고 취약계층의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조사를

실시해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계획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프로그램운영, 자료구입, 정보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서울

도서관, 발행년불명).

아울러실제도서관현장에서는지식정보취

약계층을지원하기 위한 다양한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서비스와 독서보조기기 제공,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을 위

한다언어자료제공, 농어촌지역을위한이동

도서관 서비스 등을 통해 정보 접근을 지원하

고있다. 최근에는디지털격차 해소를위해정

보화 교육,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은 도서관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포용을실현하는 공적 기관으로기능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2.3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선행연구

본연구는도서관지식정보취약계층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관련 연구 흐름을 이

해하기 위해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정보 격차

와 관련한 국내외연구 동향 선행연구를 살펴

보고자 한다. 다만,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도서

관과관련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연구로 한정할

경우 제시될 선행연구에 한계가 있어 유사한

개념의 디지털 격차 및 정보 격차 등으로 범위

를넓혀 선행연구를 기술하였다. 또한, 지식정

보 취약계층의 경우, 국내 도서관법에 명시된

용어로,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디지털 격차

등의 용어로 관련 개념을 표현하고 있음을 고

려하였다.

우선, 해외주요 선행연구를 보면 Scheerder

et al.(2017)은 Web of Science 등 DB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인터넷

활용능력, 인터넷이용, 성과관련검색어를기

반으로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126편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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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관련 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연구는 인터넷이

용과 관련된 디지털 격차의 사회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을 밝히는 데 집중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향후 연구는 인터넷

이용이 실제사회적 불평등과 어떻게연결되는

지를 분석하는 3차디지털 격차를 중심으로 확

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Lythreatis et al.(2022)은 ‘digital divide’,

‘digital inequality’, ‘digital equity’, ‘digital

gap’ 등의검색어를 활용하여 Business Source

Complete DB 등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50편을 수집하여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격차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요

인, 사회경제적요인, 개인적특성, 사회적지원,

기술 유형, 디지털 교육, 권리, 인프라, 대규모

사건 등 9개 범주로 나타났다. 또한 알고리즘

인식(algorithmic awareness)과데이터불평등

(data inequalities)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

지털 격차가 등장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Al-Zaman(2023)은 ‘정보 빈곤(information

poverty)’과 ‘데이터 빈곤(data poverty)’을 주

요검색어로 설정하여Web of Science 등 DB

에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48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 문해

력, 디지털격차, 정보탐색, 정보빈곤지역, 청

년층이 주요 연구 주제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빈곤문제가상대적으로 심각한글로벌사우스

(Global South)보다글로벌노스(Global North)

의 연구자와 기관에 의해 연구가 주도되는 불

균형 현상이 드러났다. 연구는 정보 빈곤 해

소를 위해 정보 문해력 향상과 더불어 정보 인

프라 구축 및 도서관 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

였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을 보면, 정보 격차 및 디지털 격차, 디지털 포

용 등과 관련된 연구 동향 분석이 수행되었다

(백송이외, 2020; 서형준, 명승환, 2016; 이성

신 외, 2019). 고정현 외(2021)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정보 격차’, ‘디지털격차’, ‘정보 불

평등’, ‘정보빈곤’, ‘정보소외’, ‘정보취약’ 등을

검색어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지를

대상으로수집한 디지털 격차관련 논문 488편

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 연구는

2019년이후급증하는것으로 나타났으며최근

연구를 주도하는 분야는 사회과학과복합학인

것으로 드러났다. 토픽모델링결과 최근 ‘디지

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디지털 정보 격차

의 기술적 환경’에 관련된 주제가 관심을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서와 김혜진(2020)은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를 대상으로각학술지의창간연도

부터 2019년까지 ‘정보 격차’, ‘정보빈곤’, ‘정보

불평등’, ‘정보 취약’, ‘정보 소외’, ‘정보 제약’,

‘정보 불균형’ 등의 검색어로 수집한 논문 195

편을대상으로 계량서지학 및패스파인더 네트

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다

문화가정, 고령층에 대한연구가 79.5%로집중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주제 및

목적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이 외

정보 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와 관

련한 국내 연구 동향이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노영희, 장로사, 2019).

선행연구를 보면 정보 격차 또는 디지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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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구 전반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문헌정보학 분야 또는

도서관 서비스맥락에서 정보 격차를 다룬연

구의 흐름을 분석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2021년 도서

관법 전부개정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지식정

보 취약계층 관련 내용이 강화되는 정책적 변

화 이후 관련 연구 흐름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

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2021년 12월 도서관법

전부개정을 기준으로시기별 연구 흐름의변화

를함께분석하고자한다. 이를통해 도서관관

련 정책 환경의 변화가 학술 연구 주제의 변화

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탐색한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동향을분석하기위해 2026년 3월 14일

부터 19일까지 KCI 웹사이트(www.kci.go.kr)

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은

KCI 등재학술지의 논문으로한정하였다. 분석

대상논문의발표연도는 2000년부터 2025년까

지로 설정하였으며, 이로써 2021년 12월 도서

관법 전부개정 이전과 이후 시기를 모두 포함

하였다.

데이터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도서관과 함께정보

격차 관련 키워드, 법적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키워드를 반영하여검색

어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키워드의경우, 유사개념및확장된표현을

포함하여 검색의 포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각키워드는선행연구(강인서, 김혜진, 2020; 고

정현 외, 2021)를 참고하고 일부 키워드를 추

가하여 구성하였다. 총 검색어를 <표 1>을 통

하여 제시하였으며 <표 1>의검색어와 관련검

색어를 모두사용하여 연구 대상 논문을검색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도서관 관련 연구를 대

상으로 하기 위해 ‘도서관’을 기본검색어로 설

정하고 정보 격차 관련 키워드, 지식정보 취약

계층관련 키워드를 결합하여검색식을 구성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AND(정보 격차

관련 키워드 OR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키워

드)’의 형태로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검색어를 활용하여 총 406편의 연구를 수집하

였다.

둘째, 검색 결과 도출된 논문 가운데형식적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예컨대, KCI 등재 학술지

에실리지않은논문, 국문혹은영문저자키워

드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은 분석의 한계를 고

려하여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39편의 논문

을 제외하여 367편을 확보하였다.

셋째, 형식적 기준을 충족한 논문을 대상으

로 내용적 적합성을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도

서관및 정보서비스와 관련된지식정보 취약계

층연구를분석대상으로설정하였기때문에제

목과저자 키워드, 초록을 기준으로 주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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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관련 검색어

정보 격차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불평등, 디지털 배제, 정보 격차, 정보 빈곤, 정보
불평등, 정보소외, 정보제약, 정보불균형, 정보취약, 정보복지, 지식정보취약계층, 정보소외
계층, 정보취약계층

장애인
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저시력, 청각장애, 지체장애, 복합장애, 난독, 특수학교, 통합교육,
점자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저소득층, 빈곤,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농어촌 주민 농어촌, 농촌, 어촌, 산촌, 시골, 군 단위, 벽지
다문화가족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이주배경, 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탈북, 북한이탈, 새터민

고령층
고령자, 고령, 고령화, 노인, 노령, 노년층, 시니어, 노안, 나이듦, 독거노인, 노인복지, 대활자본,
큰글자책

국군장병 병영, 군인, 군대, 국군, 병사
재소자 소년원, 교도소, 교정시설, 교정교육, 비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쉼터 청소년, 역기능 가정, 가출청소년,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한부모, 한부모 가정, 이혼, 이혼가정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 취약계층, 난민, 외국인, 유학생, 비정규직, 홈리스, 노숙인, 임산부, 임신부, 임신

<표 1>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검색어(주. 강인서, 김혜진(2020)을 토대로 보완)

성을검토하였다. 이과정에서도서관과의관련

성이 낮거나 지식정보 취약계층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정보 격차 현상을 다루며 도서관과

관련이없는연구, 특정기술또는정책을중심

으로 논의되며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다루지않

은 연구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행태 및 정보 이용 특성을 분석한 연구, 지역

및 자원관련도서관격차에관한연구, 지식정

보 취약계층 독서에 관한 연구, 도서관 유관기

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등넓은 의미에

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를 포함하였다. 그 결과, 102편

의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65편의 연

구를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데

이터 수집절차는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 대상 논문 정제 과정

다음으로수집된논문의영문저자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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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분석에앞서키워드정제과정을거쳤다. 이

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동일한 개념 및

대상을지칭하는여러표현으로인해노드가분

산되는것을방지하여분석구조를보다명확하

게하기위한것이다. 정제과정은다음과같다.

첫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키워드

의 경우,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하나의 용어

로통합하였으며 2개이상의단어로된복합키

워드의경우의미단위에따라 2개이상의키워

드로 분리하여 정제하였다(예: information

divide → digital divide, information poor →

information poverty, Library services for

alienated children → information service,

disadvantaged children). 둘째, 영문의 대소문

자표기차이와동일개념및집단의단수형및

복수형 등표기 차이를 통일하였다(예: library

policies → library policy, Public Library →

public library). 셋째, 일부 오탈자와 표기 오

류를 수정하였다(예: information devide →

information divide). 넷째, 대부분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일반적 키워드는 분석결

과의 의미 해석을저해할 수 있어 네트워크 분

석에서제외하였다. 또한분석과무관한용어들

을 제외하여 불용어로처리하였다(예: library,

program).

3.2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절차로 수행

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해 연도별

논문 수를 파악하고 학술지별 분포와 전공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지

식정보 취약계층관련 연구의 전반적인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제된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

는 상위 키워드를 도출하고 주요 연구 주제를

파악하였다.

셋째, 키워드간동시출현관계를기반으로키

워드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이를통해키

워드간연결구조를시각화하고군집분석을통

해핵심키워드들이형성하는주요주제군을도

출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VOSviewer

(ver.1.6.20)을 활용하였다. VOSviewer는 네

트워크데이터를기반으로맵을시각화하여 키

워드구조를탐색할수있도록하는소프트웨어

도구이다(van Eck & Waltman, 2023). 다양

한국내외동향분석연구에서키워드네트워크

를시각화하고구조를분석하는데VOSviewer

를활용하고 있다(송현경, 2025; 임수정, 2025;

Gandasari et al., 2024).

넷째, 2021년 12월 도서관법 전부개정을 하

나의 정책적 기준점으로 삼아 시기별 비교 분

석을 실시하였다. ‘개정 이후(2022~2025)’인 4

년과 동일한 시기인 ‘개정 이전(2018~2021)’

을 설정하고각시기의 상위 키워드 분석을 기

반으로 연구 관심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앞서 연

도별논문수와학술지분포, 전공별분포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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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서관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논문 수는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논문 수를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에는 1~4편수준으로 연구가적게수행되었으

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2010년 전후에는 연간 13~17

편 수준으로 연구가 확대되며 본격적인 증가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2015년

에는 18편으로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으며,

2010년대 전반에걸쳐비교적높은 연구 생산

성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1년 지식

정보격차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정

책적 대응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도서관 정책

의 경우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옛도

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출범하고 2009년 제1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

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정책과제로 ‘디지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지식정보서비스의 강화’

를 선정하였다(노영희, 장로사, 2019).

2020년대 이후에도 연간 8~16편 수준에서

변동을 보이며 일정 수준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서관이 정보 제

공 기능을넘어 사회적 포용과 정보 격차 해소

를 위한 기관으로 인식되는 흐름과 관련된 것

으로볼수있다. 도서관정책을보면, 제3차도

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전략방향중

하나로 ‘사회적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이, 제4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의 핵심과

제 중 하나로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서비스’가포함되었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19;

2024). 이에학계의연구경향이도서관정책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제 분야별 논문 분포를 살펴보

면,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교육학, 특수교육

<그림 2>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연도별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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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8개 주제 분야에서 논문이 발표된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문헌정보학에서 224편

이 발표되었으며 교육학, 특수교육에서각각 8

편씩, 건축공학, 학제간연구에서각각 4편씩발

표되었다. 또한 디자인에서 3편, 사회과학일반,

기타예술체육에서 각각 2편씩 발표되었다. 이

외법학, 신문방송학, 정책학 등 10개 분야에서

는각 1편씩발표되었다. 이에따라문헌정보학

을 중심으로 타학문 분야에서도 도서관 지식

정보 취약계층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술지별 논문 분포를 살펴보면,

총 34개 학술지에 연구가 게재되었으며 문헌정

보학 분야 4대 학술지를중심으로 연구가 게재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게

재 편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도서관․정보학

회지’에 80편으로 가장많이 게재되었으며, 이

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62편, ‘한국비블리

아학회지’에 52편, ‘정보관리학회지’에 24편순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에 5편, ‘대한건

축학회논문집’에 4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실

천’에 3편, ‘시각장애연구’에 3편, ‘특수교육’에

3편이 게재되었다. 이외에도 4개 학술지에각

2편씩, 21개 학술지에각 1편씩게재된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보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연구는 문헌정보학분야 4대 학술지에 가장많

이게재된것으로나타났으며 4대 학술지 중에

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가장많은논

문이실렸음을알수있다. 또한문헌정보학분

야학술지외에도교육, 장애등다양한학술지

에서도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연구를 수록함

으로써관련연구가확장되는경향을확인할수

있다. 도서관지식정보취약계층연구가문헌정

보학분야를중심으로수행되고있는것은연구

주제가도서관과관련되었기 때문에당연한 결

과라할수있다. 다만, 본분석결과는향후관

련논의가보다다양한전공분야및관련학술

지로 확산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 분야 논문 수 주제 분야 논문 수 주제 분야 논문 수
문헌정보학 224 건축공학 4 사회과학일반 2
교육학 8 학제간연구 4 기타예술체육 2
특수교육 8 디자인 3 기타 10

<표 2>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게재 주제 분야별 논문 수

학술지 논문 수 학술지 논문 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8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2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52 시각장애연구 3
정보관리학회지 24 특수교육 3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5 기타 29

<표 3>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게재 학술지별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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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및 주제별 해석

4.2.1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

본연구는도서관지식정보취약계층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한 연구 대상 논

문 265편에대하여저자 키워드들의출현 빈도

를 파악하였다. 원본 데이터에서는 총 1334개

의 키워드가추출되었으며, 동의어 통합및표

기통일등의정제과정을거쳐 469개의키워드

를 확보하였다.

우선, 본연구는정제된키워드중출현빈도

가 7회이상으로나타난상위 30개키워드를제

시하였다(<표 4> 참조). 상위 1~5위 키워드들

을 보면, people with disabilities(86), public

library(72), older adults(38), disability service

(36), library service(34) 순으로 나타났다. 도

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 연구에서 장애인과고

령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및 공공도서관 맥

락의연구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높은빈도의키워드들을보면, digital

divide(33), information poverty(29), visually

impaired(29), information service(21), alternative

materials(17), the disadvantaged(17)가확인

되었다. 이는 정보 격차와 정보 빈곤 등 지식

정보 접근성 문제와 함께 지식정보 취약계층

전반은 물론, 시각장애인, 대체자료등 특정 취

약계층대상 정보서비스 연구가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다음으로나타난키워드들은 school library

(16), information behavior(15), academic library

(14), bibliotherapy(13) 순이었다. 이는 학교

도서관및 대학도서관 환경에서의정보행태 연

구와 함께 독서치료 등프로그램 중심 연구가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키워드들은library policy(12), information

순위 키워드(출현 빈도) 순위 키워드(출현 빈도)
1 people with disabilities(86) 16 library policy(12)
2 public library(72) 17 information accessibility(11)
3 older adults(38) 18 information needs(11)
4 disability service(36) 19 reading program(11)
5 library service(34) 20 military library(11)
6 digital divide(33) 21 students with disabilities(11)
7 information poverty(29) 22 library space(10)
8 visually impaired(29) 23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9)
9 information service(21) 24 print disabilities(8)
10 alternative materials(17) 25 library evaluation(8)
11 the disadvantaged(17) 26 universal design(8)
12 school library(16) 27 disadvantaged children(8)
13 information behavior(15) 28 barrier free(7)
14 academic library(14) 29 library management(7)
15 bibliotherapy(13) 30 senior service(7)

<표 4>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상위 30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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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11), information needs(11), reading

program(11), military library(11), students

with disabilities(11)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도서관 정책과 정보 접근성, 이용자 정보 요구

분석, 독서프로그램운영과같은제도및프로

그램운영측면의 연구와함께병영도서관, 장

애학생등특정도서관환경및취약계층에대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library space(10),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9), print disabilities(8), library

evaluation(8), universal design(8), disadvantaged

children(8)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소자, 독

서장애인, 어린이를 포함한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함께도서관 공간및 유

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

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 30개의마지막키워드들은 barrier free

(7), library management(7), senior service

(7)로 나타났다. 배리어 프리 등 도서관 공간

및 고령층 대상 서비스와 함께도서관 경영 전

반에 대해서도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VOSviewer를 통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의

최소출현 기준을 3회 이상으로 설정하여 최종

87개의 키워드를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핵심세부 연구 주제

및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동향을시각화한네트워크에서는 총 10개의군

집을도출할수있었다. 본연구는 10개의군집

을관련성을기반으로묶어상위군집 4개를도

출하였다. 이에본연구는 <그림 3>에서도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 연구의저자키워드를 기반

으로 한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를, <표 5>에서

10개군집별 주요 키워드 및 상위군집을 제시

하였다.

전체네트워크중심에는people with disabilities

가 가장큰노드로 나타나 도서관 지식정보 취

약계층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이뤄지는 연구

가 장애인 관련 분석이며 다른 연구들과도 관

련성이높은 연구임을 보여준다. 또한, 각상위

군집들을 보면 정보 격차 일반 및 정보 환경에

집중한군집(상위군집 1)과도서관 유형별 지

식정보 취약계층에 집중한 군집(상위 군집 2),

장애인, 고령층등개별지식정보취약계층에집

중한군집(상위군집 3, 상위군집 4)으로구분

할 수 있다.

상위군집 ‘정보 격차 및 정보 접근 환경’의

경우, 세부 군집 1과 6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군집 1 ‘정보 격차 및 정보추구 행태’의 경우,

digital divide, information poverty, information

inequality, library policy 등의 키워드를 기반

으로 디지털 시대의 정보 격차 및 정보 빈곤,

정보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관련 도서관 정책

에 대한 논의와 함께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

인할수 있다. 이와함께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등을통해정보추

구행태와관련한논의가나타났으며, information

welfare, cultural welfare, social welfare,

information policy 등 복지적․정책적 관점

에서 접근하는 연구도 확인되었다. 또한 the

disadvantaged, ethnic minority, low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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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상위 군집 세부 군집 주요 키워드

정보 격차 및
정보 접근 환경

1: 정보 격차 및 정보 추구 행태
digital divide, information poverty, the disadvantaged,
information behavior, library policy

6: 정보 접근 환경
alternative materials, information accessibility, library
space, universal design, barrier free

도서관 유형 및
이용자 집단 기반

서비스

2: 특수도서관(병영, 교정시설) 및
도서관 경영

military library,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 library
evaluation, library management, library service guideline

9: 대학도서관 및 특정 학생(장애,
외국인) 서비스

information service, academic libr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user satisfaction, international students

10: 아웃리치 서비스 outreach service

장애인 및
특정 취약계층

서비스

3: 장애인서비스및대체자료접근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service, visually impaired,
print disabilities, digital talking book

5:교육및특정취약계층(다문화사
회, 발달 및 지적장애) 연구

library service, school library, information needs, teacher
librarian, information literacy,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ellectual disabilities, multicultural society

7: 특정 장애 유형(청각, 지체) 및
질적 연구

hearing impaired, qualitative research, physically disabled,
cultural program, grounded theory

고령층 및
독서취약계층

서비스

4: 공공도서관기반고령층및독서
취약계층 서비스

public library, older adults, senior service, post-aged society,
large print book

8: 독서치료 및 취약계층 어린이
bibliotherapy, reading program, disadvantaged children,
case study, depression

<표 5>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군집별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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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ocial minorities 등의 키워드를 통해

지식정보취약계층일반과 함께사회적소수자,

저소득층 등 보다 세부적인 유형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언급되고 있음을알수 있다. 아울

러 digital literacy 키워드의 등장은 정보 격차

논의가 디지털시대의 문해력 문제로도확장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군집6 ‘정보접근환경’의경우, alternative

materials, information accessibility 등 대체자

료 및 정보 접근성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나타났다. 특히 library space, universal

design, barrier free, library collection 등 물리

적 환경 및 자료와 관련된 키워드와 함께 web

accessibility, library website 등 웹 접근성과

관련된 키워드가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전반에서의 정보 접근성뿐아니

라 도서관 공간과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디

자인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상위군집 ‘도서관 유형 및 이용자

집단기반서비스’는세부군집 2, 9, 10으로구

성되었다. 세부군집2는 ‘특수도서관(병영, 교정

시설) 및도서관경영’으로확인되었다. military

library,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 incarcerated

individuals, special library 등의 키워드를 보

면, 병영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 등 특수 도서

관과관련된논의가주를이루고있음을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수 도서관과 관련하여 library

evaluation, library management, library service

guideline 등도서관 경영 및평가와 관련된 논

의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군집 9의 경우, 대학도서관 및 장애 학

생, 외국인 학생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드러났

다. 이는 ‘대학도서관및특정학생(장애, 외국인)

서비스’에대한연구들이군집을이룬것으로볼

수 있다. 주요 키워드로는 information service,

academic libr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students 등이 나타났다. 아울러

세부군집 10은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것으

로, outreach service가 주요 키워드로 확인되

었다. 이와 같이해당상위군집은특정도서관

유형(병영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 대학도서

관)과 이용자 집단 특성에따라 차별화된 서비

스 연구들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위군집 ‘장애인 및 특정 취약계층 서비스’

는세부군집 3, 5, 7로 구성되었다. 세부군집

3 ‘장애인서비스및 대체자료접근’의 경우, 전

체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가장큰 노드인

people with disabilities를 중심으로 visually

impaired, print disabilities 등의 키워드가 나

타났다. 장애인 전반을 중심에둔연구와 함께

시각장애라는구체적인 장애 유형에대한 연구

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disability service, digital talking book, braille,

daisy, reading environment 등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 및 대체자료와 관련된 키워드가 나

타나, 관련 서비스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opyright law,

library law 등의 키워드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제공과 관련된 법적 논의가 함께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demand

analysis 등의 키워드를 보면,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군집 5는 ‘교육및 특정 취약계층(다문

화사회, 발달 및 지적장애) 연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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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군집5에서는교육및서비스관련주요키

워드로 library service, school library, teacher

librarian, information literacy, lifelong education

등이나타났다. 또한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ellectual disabilities, multicultural society,

migrant worker 등 발달 및 지적장애와 다문

화사회 관련 키워드가 함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및 정

보리터러시 교육, 평생학습에 관한 논의가 주

로발달및지적장애등특정장애인유형과외

국인노동자등 다문화사회 구성원을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군집 7 ‘특정 장애 유형(청각, 지체) 및

질적연구’의경우, hearing impaired, physically

disabled 등특정장애 유형을나타내는키워드

와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등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청각및 지체장애를 중심으로 한 연

구 흐름이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집단을 대상

으로 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및독서취약계층서비스’의경우세부

군집 4, 8로구성되었다. 세부군집 4는 ‘공공도

서관기반고령층및독서취약계층서비스’에대

한논의가주를이루었다. 키워드 public library를

중심으로 older adults, senior service, post-aged

society, large print book 등 고령층 이용자 및

관련 서비스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dyslexia, low vision 등독서에 대한

접근성이낮은상태를 나타내는 키워드가나타

났다.

세부군집 8 ‘독서치료및 취약계층 어린이’

의 경우, bibliotherapy, reading program,

disadvantaged children, depression 등 독서치

료및 취약계층 어린이 관련 키워드가 함께나

타났다. 또한 case study, research trends 등

관련 사례 연구와 동향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4.2.3 시계열 분석

본 연구는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연구

동향이시간의흐름에따라어떻게변화하는지확

인해보고자시도하였다. 이에따라 VOSviewer

의 Overlay 기능을활용하였으며 <그림 4>를통

해 시계열 분석을 제시하였다.

시계열 분석 결과, 2012년 전후 시기에는

information poverty, information welfar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qualitative

research 등의키워드가 나타났다. 이는도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에 관심을갖고이뤄지는 기

초적, 탐색적 연구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

보 행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질적 연구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2014년전후시기부터 2016년전후

시기에는 people with disabilities, public library,

disability service, library service, military

library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등 보다 구체적인 대상과 함께공공도서관, 병

영도서관 등 특정 도서관 유형에 초점을 맞춘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가 수행되는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library policy, library evaluation,

bibliotherapy, print disabilities 등의 키워드

가 나타나 독서장애인 및 독서치료 등 독서를

연계한연구와함께도서관정책및평가등제

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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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 키워드 시계열 네트워크

2018년전후시기부터 2020년전후시기에는

library collection, library space, barrier free,

senior service 등의 키워드가확인되었다. 이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요구

하는 도서관 장서 및 공간 환경 등 정보 접근

환경에초점을맞추는연구가주로수행되고있

음을 보여준다. 또한, web accessibility, digital

literacy 등 키워드가 드러나 기술 환경 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 전후 연구

경향 비교

4.3.1 연도별 논문 수 변화

도서관법은 2021년 12월 전부개정 되었으며

2022년 12월부터해당법률안이시행되었다. 당

시 도서관법의 여러 내용이바뀌었는데지식정

보 취약계층 관련 규정이 총칙으로옮겨지면서

그 의미가 강조되었다. 이어 2022년 동법 시행

령 전부개정안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장

애인, 수급권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 북

한이탈주민, 고령층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도

서관법,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시행령, 대

통령령 제33023호). 이에따라 본 연구는 도서

관법개정이전시기(2018~2021)와이후시기

(2022~2025)의연도별논문수를비교하여연

구규모의변화를분석하였다. 비교시기의균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 이후 시기(2022~

2025, 4년)와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여 개정 이

전 시기를 2018~2021년으로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법 개정 이후 특정 주제의 도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 관련 연구가증가하거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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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논문 수를보면, 도서관법 개정 이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연도별논문 수는 2018

년 10편, 2019년 17편, 2020년 14편, 2021년 8

편으로 연평균 12.25편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법개정이후인 2022년부터 2025년까지연도별

논문 수는 2022년 14편, 2023년 13편, 2024년

8편, 2025년 16편으로 연평균 12.75편으로 확

인되었다. 이를 보면, 도서관법 개정 이후 연구

규모가소폭증가한 경향은 확인되나전반적으

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도서관법 개정이후연구 규모가급

격히 변화하기보다는기존연구 흐름이지속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4.3.2 주요 키워드 등장 변화

본 연구는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전과 이후

시기의 주요 키워드 등장 빈도를 비교 분석하

였다. 이를통해 정책변화이후 도서관지식정

보 취약계층연구에서 새롭게 등장한개념이나

연구 주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전인 2018

년부터 2021년까지 나타난키워드는 총 143개

이며, 이 중 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39개로

나타났다.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후인 2022년부

터 2025년까지 나타난키워드는 총 160개이며,

이중 2회이상출현한키워드는 38개로나타났

다. 개정 이후 키워드의 전체규모는 증가하였

으나, 2회 이상 출현한 주요 키워드 수는 유사

한 수준을 유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키워드에연구 주제가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주제가 나타나면서 키워드가분산된 결과

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각시기별주요키워드를분석하였

다(<표 6> 참조). 우선, 개정이전과비교할때,

개정이후시기에서출현빈도가증가하는키워

드로는 public library, library service, disability

service, disadvantaged children, alternative

materials, digital literacy 등이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운영과 관련된 논

의들과 함께 장애인 서비스, 지식정보 취약계

층 어린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보 환경의 변화에맞

춰디지털리터러시와 관련된연구가 강화되고

주요 키워드(출현 빈도)

개정 이전(2018~2021)
고빈도 키워드

people with disabilities(14), public library(12), older adults(10), information
poverty(9), digital divide(7), library service(7), information needs(5), library
space(5), disability service(4), information inequality(4), visually impaired(4),
school library(4), military library(4)

개정 이후(2022~2025)
고빈도 키워드

public library(18), people with disabilities(13), older adults(10), digital divide(8),
library service(8), disability service(7), academic library(5), alternative
materials(5), information service(5), library collection(5), the disadvantaged(5),
senior service(4), reading program(4), visually impaired(4)

개정 이후 대표적
신규 키워드

chatbot, chatgpt, digital competency, digital education, digital inclusion,
international students, low vision, service quality

<표 6> 도서관법 개정 이전(2018~2021)과 이후(2022~2025) 출현 키워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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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준다.

한편개정이전에등장하였으나이후시기에

서나타나지않거나감소한키워드도확인된다.

information poverty, information behavior,

user behavior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키워

드는주로정보격차및이용자행태중심의논

의를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

까지는 등장하지 않다가 개정 이후 새롭게 출

현한 신규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이는 총 94개

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 지식정보 취

약계층 관련 세부 연구 주제와 개념이 확장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직어느한

연구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신규 키워드를 보면, international

students, low vision, service quality 등의 키

워드가나타났다. 이는외국인학생과저시력자

등연구대상의확대와함께지식정보취약계층대

상서비스의품질과관련한연구의관심을보여준

다. 이와함께디지털환경및생성형AI 시대를

반영하는 chatbot, chatgpt, digital competency,

digital education, digital inclusion 등의 키워

드가등장하여디지털 및 AI와관련된정보격

차와 디지털 포용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5. 논 의

본연구는도서관지식정보취약계층연구에

대한 동향을분석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과관

련한책무를강조한 2021년도서관법전부개정

이전과이후에 나타난변화를파악하고자 하였

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법에따른지식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수급권자, 농어촌주민, 다문화가족, 북

한이탈주민, 고령층에대한연구의관심이편중

되는것으로 나타나다양한지식정보 취약계층

에대한연구의관심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우선,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의 경우,

도서관법에따른지식정보 취약계층중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키워드인 people

with disabilities는가장많은횟수(86)로 출현

했으며네트워크의가장 가운데에서여러 키워

드와연결되어있었다. 또한장애전반및시각

장애와 관련하여 하나의 세부 군집(세부 군집

3)이형성되었으며 이외에도 3개의세부군집

(세부군집 5, 7, 9)에서 다양한장애 유형들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다.

장애유형중에서는시각장애에관한연구가

대체자료등을 중심으로 가장많이 수행된 것

으로 나타났다. 장애 전반 및 시각장애와 관련

한세부군집(세부군집 3) 및시각장애와관련

된 키워드(visually impaired, digital talking

book 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이는 시각장애

와관련된도서관및독서지원이여러장애유

형 중 상대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이외에도여러장애 유형중청각장

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관련 키워드

들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다는 점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과

관련한 학계 및 도서관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로 수행된 연구 대상은 고령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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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을기반으로 한고령층

대상서비스는하나의세부군집(세부군집4)으

로구성되었다. 이외에 다문화가족과관련하여

multicultural society, international students

등의 키워드가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며수

급권자와 관련하여 low income group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나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

로 낮은 편으로 보다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농어촌주민, 북한이탈

주민과 관련한키워드는 주요 키워드로등장하

지 않았다. 농어촌주민과 관련한 연구는 대체

로지역의도서관격차를비교하는연구(오선경,

2022; 윤희윤, 2022b; 장덕현, 구본진, 2022; 차

미경, 송경진, 2010)로 나타났으며 관련키워드

(library divide, library gap 등)의출현 빈도가

낮게 나타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따라도서관 이용자로서의농어촌주민에

관한연구, 농어촌주민의정보추구 행태에관

한 연구 등농어촌주민에 초점을맞춘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연구(조용완,

2006a; 2006b)가 수행되었으며 관련 키워드

(North Korean refugee) 등이 나타났으나 네

트워크에서주요키워드로등장하지않았다. 특

히, 도서관법이 2021년 전부개정되면서북한이

탈주민이 도서관법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추

가된 만큼이와 관련한 연구가 보다 수행될수

있다.

이와함께도서관지식정보취약계층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대상 자체와 이들

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및 서비스의 제도 설

계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따라성과및효과측정관련논의는

상대적으로축적되지 않은것으로나타나 관련

연구가 보다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변화및기술환경의변화에따라

도서관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구도변화하는것

으로 보이나 생성형 AI 등 보다 최근 AI 기술

발전과관련한 논의는담아내지못하는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논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따르면 2018년 전후 시기부터

2020년 전후 시기 사이에 기술 환경을 반영하

는 키워드(web accessibility, digital literacy)

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2022년

도서관법전부개정이후나타난신규키워드중

chatbot, chatgpt, digital competency, digital

education, digital inclusion은각 1회씩으로 나

타나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지못하였으며 생성

형 AI와 관련한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

구(윤정임, 최상희, 2024)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로대표되는 AI 기술발전은사회

전반에변화를 가져왔고 개개인의일상을 변화

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은 공공성과 포

용성의가치를 중시하는 기관으로관련한 격차

해소에앞장서야하는 책무를 지닌다. 이에따

라 도서관은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기획, 실행하여야하며 이와 관련한 학계의 관

심도 기술 발전뿐아니라 격차 해소에 이르기

까지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따르면 2021년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학계의 주제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지식

정보 취약계층 관련 범위가 확대되고 위치가

총칙으로옮겨지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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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법 전부개정 이후

에도 관련 논문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또한, 분석결과, 다문화가족및 북한이

탈주민과 관련한논의가 보다 확대되지는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법률 등 정책의 변화

는주요행위자들을변화시킨다는논의(Pierson,

1993; Mettler & Soss, 2004)와 연결되며 이

와 같은 논의는 학계에도 적용될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2021년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2025년까지약 4년의 기간이지나학계의연구

주제가변화하기엔길지않은시간이었을수있

다. 일반적으로 제도 변화 이후에도 기존경로

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며(Mahoney,

2000), 이는학계의연구주제변화에도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기술통계에서 장기

적인 경향을 보았을 때, 도서관 지식정보 취약

계층 연구의 양적 확대는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이해되었으며이는선행연구(노영희, 장

로사, 2019)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 한다.

넷째, 본 분석 결과를바탕으로 정책적측면

에 대한 제언과 함께연구측면의 시사점을 종

합할 수 있다. 우선, 정책적측면을 보면, 보다

다양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특정 도서관 유

형 관련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정책적

지원이 확장되어야함은 물론, 관련 제도의 설

계를넘어 성과 및효과측정에 이르기까지 정

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할것으로 보인다. 또

한, 연구 차원의 시사점을 종합하면, 보다 다양

한연구대상에대한연구및최근기술변화를

담아내는연구, 성과 및효과측정에 관한연구

등으로 도서관분야지식정보 취약계층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AI 기술이보다확산됨에따라이

를중심으로디지털격차가심화할가능성이있

으며 AI 리터러시가낮은 계층이 새로운 지식

정보 취약계층으로 대두될수 있다. 이를 포함

하여시대의 변화에따라 도서관법상 지식정보

취약계층의범위를재검토하고 관련정책적 지

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본연구는도서관을중심으로지식정보취약

계층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1년 도서관법

전부개정을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흐름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결과, ‘정보격차및정보접근

환경’, ‘도서관 유형 및 이용자 집단 기반 서비

스’, ‘장애인 및 특정 취약계층 서비스’, ‘고령층

및독서취약계층서비스’ 등 4개의상위군집과

10개의세부군집이 나타났다. 둘째, 시계열 분

석 결과, 2012년 전후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의 정보 행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

며 이후 장애인, 공공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특

정 대상 및 도서관 유형으로 연구가 확장되었

다. 2018년부터 2020년에는정보접근환경으로

보다연구의 관심이확대되었으며기술 변화와

관련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셋째, 2021년 도서

관법전부개정이도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 연

구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AI 등 최근 기술 발전

및격차와관련된논의가확대되어야할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도서관법 전부개정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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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변화를가져오지않은데대해경로의존

성(Mahoney, 2000)과 관련하여 풀이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CI 학술지에게재된논문만을대상

으로 하여학위논문에 대해서는 분석을수행하

지못하였다. 이에따라학위논문등 보다넓은

범위의 논문을포함하여 연구의 범위를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도서관

을 중심으로 한 정보 및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논문의 동향을 함께 분석 및 비교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키

워드 선정 및 정제 등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 간

교차 검증 등의 방법으로 분석 과정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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